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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상품처럼 사던 시절이 있었다. 돈으로 물건을 사면 모를까, 물건을 주고 돈을 사다니. 

이해되는가? 나는 1970년대 어린 시절 시장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당시 가까운 오일장은 

이웃 마을에 있었고, 더 큰 시장에 가려면 20리 길을 가야 했다. 어른들을 따라 길을 나서

면서 듣게 된 얘기 중 하나가 '돈 사러 시장에 간다'는 말이었다. 그때는 이 말을 무심코 

흘려들었으나 세월이 흘러 이 말을 되새겨보니 뭔가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다. 이것이 돈의 교환 매매 기능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왜 농산물을 주고 돈을 샀을까? 여기에는 당시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고물가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하나는 소중한 농산물의 경제적 가치 

상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물가시대에 현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 역시 일시에 화폐로 교환하고 나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수시로 오일장에 

가서 돈을 산 이유는 농산물의 가치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가 나름의 위험관리였다.

다른 하나는 돈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주기 위한 상품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농촌에서 

농산물을 주고 돈을 산 이유는 주로 도시에 나가서 공부하는 자식들에게 송금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부모의 사랑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농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방식 

중 하나가 농산물을 주고 돈을 사는 행위였던 것이다.

요즘 고물가 우려가 크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경기는 활력을 

잃고 있다. 농업도 금리 등 거시경제 변동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원자재 가격 상승

으로 농업투입재 가격이 상승하고, 노임도 높아져 경영비의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쌀, 한우 등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지금, 농업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우려하는 역설(逆說)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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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지만 먹거리 공급자로서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농업이 버팀목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먼저, 농업인들이 소비 변화와 수급 상황 등 정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경영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과거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못해 정보가 부족했던 시절에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농산물의 가치 하락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농가들은 판매 시점을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다음으로 농업경영안정 지원제도를 점검해 봐야 한다. 다품목 생산 농가가 다수인 현실에서 

개별 품목 단위의 가격 관리 방식이 적절한지, 규모화된 전업농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균적·획일적 지원정책이 바람직한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 발견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돈을 사서 성심껏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농업이 이제 생산 주체, 시장, 역할 등에서 변혁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도 농업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정성을 보일 

때이다.


